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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하여 열린 스마트 홈 시대의 메인 허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많은 장애인의 관심
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스피커를 향한 장애인의 니즈(Needs)에 비하여 현재까지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는
장애인 사용자의 수는 매우 저조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지체장애인에 초점을 맞추
어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요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첨단 IT 기술의 수용과 
관련하여 설명력이 높은 모형으로 알려진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활용하였다. 기술수
용모델의 이론적 모델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이 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술
수용모델은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은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체장애인의 인공
지능 스피커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은 사용 의도에 통계학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요인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장애인 맞춤형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
개발과 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성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의의가 있다.

Abstract  Many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shown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s that serves 
as the main hub of the smart hom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ten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o use such speakers. The focus is on those with physical disabilities, a 
segment that accounts for the largest number of disability types. Based on the theoretical model of 
technology acceptance, the effect of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s by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Research has confirmed that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s suitable for identifying the intention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s b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pecifically that the perceived ease
of us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usefulness. Furthermore, the perceived ease of us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ir intent to use whereas the perceived 
usefulness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ame.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foundation 
for developing customized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 services and improving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s by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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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에서의 많은 변화를 발생시켰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융합으로 발전한 스마트 홈은 기존의 생활방식에 
비하여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편의성을 극대
화하는 장점을 갖는다. 스마트 홈의 메인 허브로 주목받
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대화를 통해 스마트 TV 등 
가전제품을 원격 제어하며, 음성 명령에 따라 일정 관리, 
쇼핑, 음악 감상, 생활정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1]. 인공지능 스피커는 이미지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
는 기존의 인터페이스에 비해 조작이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며 손을 이용할 필요 없이 음성으로 조작하기 때
문에 멀티태스킹에 용이하다[2]. 이러한 인공지능 스피커
의 용이성은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급속한 보급률의 
향상에 기여하였다[3].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스피커는 
위기 상황 시 긴급 SOS를 호출하여 실제 사용자의 생명
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하
기도 하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감과 
같은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고 행복감과 같은 긍정 정서
를 향상시키는 정서 케어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4]. 이와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비대
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유용성 및 활용가능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신기술에 대하여 인지된 용이
성과 유용성은 사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
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통해 앞서 검증되었다[5][6]. 데이비스에 의하여 최초로 
제시된 기술수용모델은 조직 내 혁신에 대하여 구성원들
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와 믿음, 사용 
의도와 실제 행동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
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7]. 기술수용모델은 조직 커뮤니
케이션 분야에서 보다 확장되어 최근의 연구에서는 기술
과 관련한 인간의 전반적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로 
발전하였다[5]. 이에 기술에 발전에 의해 등장한 미디어, 
시스템, 기기 등을 최초로 사용할 때 사용자가 어떤 의도
로 접근하며 사용하는지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수용모델이 적용되고 있으며, 첨단 기술과 IT 신제품의 
수용과 관련하여 설명력이 높은 모형으로 자리 잡게 되
었다[7]. 뿐만 아니라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이 실제로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에 대한 
기술수용모델의 높은 설명력이 검증되었다[5].

현재 국내 각 이동통신사들은 2018년을 시작으로 장
애인을 위하여 인공지능 스피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장애인 전용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8]. 인공
지능 스피커 보급사업의 경우 주로 지체장애인, 척수장애
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
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는 대부분 고령자,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추세이다[4].  
그러나 장애인 역시 음성비서 서비스에 대해 비교적 높
은 수준의 인지도와 필요도를 나타나고 있다[9]. 그러나 
장애인의 86.5%는 음성비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장애인은 인공지능 기술이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인공지능 기술이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러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
적 요인에 대한 장애인의 기대는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
용 비율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인공지능 스피
커에 대한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장애
인 사용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용
이성과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유용성이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위
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초기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이
를 통해 장애인 사용자의 사용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
으며,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성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인공지능 스
피커 보급사업이 가장 활발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하
여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체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수집하였다[10]. 기술수용모델에 근거하
여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하여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을 측정하여 인공지능 스
피커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모형의 검
증과 각 요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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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은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
을 미치는가?

둘째,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은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

셋째,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은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승인번호:1040621-202007-HR-014). 본 연구는 
COVID-19의 예방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 상황에서 모집 및 온라인 설문조
사를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지체장애를 판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지적·정
신적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자로 제한하여 진행되었다.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1개월간 연
구 참여에 동의한 전국의 지체장애인 1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배포하여 설문을 진행한 결과, 
중복 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55개의 응답을 분
석에 이용하였다.

2.2 변인의 측정
2.2.1 인지된 용이성
기술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은 ‘사용자가 많은 노력 없

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한다[7].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인지된 용이성을 ‘인공
지능 스피커의 사용 방법에 대한 학습과 실제 사용이 어
렵지 않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고, 리커트 5점 척도(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3개 문항으
로 측정하였다[6]. 측정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를 확
인한 결과 0.520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Cronbach 
α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
하나 반드시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절대적 기준은 없

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측정 문항의 수가 적
은 점을 감안하여 Cronbach α 계수의 값을 수용하였다.

2.2.2 인지된 유용성
기술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자가 기술을 사용

하면서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성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
한다[7].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고,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
렇다)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6]. 측정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0.708로 신뢰도가 검
증되었다.

2.2.3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를 ‘앞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리
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5점: 매우 그렇
다)의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6]. 측정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0.712로 신뢰도가 검
증되었다.

2.3 분석방법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AMO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의 측정에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
커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인과관계를 파악
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66명(42.6%), 여성 89명(57.4%)로 나타났
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 52명(33.5%), 30대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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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40대 16명(10.3%), 50세 이상 35명(22.6%)으
로 나타나며 다양한 연령 분포를 나타내었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초졸 이하 3명(1.9%), 중졸 5명(3.2%), 고졸 
66명(42.6%), 대졸 68명(43.9%), 대학원 재학 이상 13
명(8.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 
24명(15.5%), 2인 가구 20명(12.9%), 3인 가구 39명
(25.2%), 4인 가구 이상 72명(46.5%)으로 확인되었다.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66 42.6

Female 89 57.4

Age

20-29 52 33.5

30-39 52 33.5
40-49 16 10.3

50- 35 22.6

Fin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 1.9

Middle 
school 5 3.2

High
school 66 42.6

College 68 43.9
Graduate 

school 13 8.4

Number of 
families

1 24 15.5

2 20 12.9
3 39 25.2

4 or more 72 46.5
All 155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3.2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수용모델
을 기반으로 하여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요인
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기술수용모델의 이론이 지체장애
인의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과 관련이 있는지 모형을 검
증하기 위하여 먼저 측정 변인 간 단일차원성을 검증하
였다.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2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²=10.520 
(p<.001), TLI=0.832, CFI=0.870, RMSEA=0.084로 나
타났다. 이에 표준화 된 요인적재량이 0.5 미만인 문항이 
각 요인 별 1문항씩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였다. 최종 측
정모형의 적합도는 χ²=45.436(p<.01), TLI=0.907, 
CFI=0.938, RMSEA=0.076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
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인지

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
의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
수용모델은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검증되
었다.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Estimate
S.E. C.R.

Β β

Perceived
ease of use

ease of use 1 1 0.746
ease of use 2 0.571 0.142 4.009***

Perceived
usefulness

usefulness 5 0.51
usefulness 4 1 0.176 5.95***

usefulness 3 0.651 0.147 6.398***
usefulness 2 1.049 0.155 5.817***

Intention
to use

AI Speaker

Intention to use 3 0.605 0.149 6.341***
Intention to use 2 0.943 0.163 7.177***

Intention to use 1 0.67
*P<.05, **P<.01, ***P<.001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3.3 구조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
과는 다음 표3과 같다.

Path Estimate S.E. C.R.Β β
Perceived

ease of use
→ Perceived
usefulness

0.62 0.716 0.164 3.771***

Perceived
ease of use
→ Perceived
usefulness

-0.091 -0.1 0.185 -0.495

Perceived
usefulness

→ Intention
to use

AI Speaker

0.799 0.754 0.235 3.408***

*P<.05, **P<.01, ***P<.001

Table 3. Path analysis

먼저,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²=45.436(p<.01), 
TLI=0.907, CFI=0.938, RMSEA=0.076으로 나타나 만
족할 만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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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β
=0.71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인
지된 용이성은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지된 
유용성은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β=0.75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4 고찰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된 용이성이 유용성에 정적 영

향을 미치며,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은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
구와 결과를 달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7].

먼저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인지된 용
이성은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되었던 연구와 
결과와 같다[5][7]. 즉, 지체장애인 역시 인공지능 스피커
가 많은 노력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인
공지능 스피커를 통하여 향상된 생산성을 획득할 수 있
다고 인지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인지된 용
이성이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은 결
과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이 쉽고 편리하다는 보편적 
인식이 사용 의도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지
체장애인이 실제로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용이성을 낮
게 평가하고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
에 대한 지체장애인의 낮은 용이성 인식의 근거는 다음
과 같다. 첫 번째, 2019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 따르
면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15.5%에 불과하며, 84.5%가 사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33.3%는 인공지능 스피커 미
사용 이유로 '아직 AI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응답하였으
며, 14.5%는 ’이용 방법이 어려워서‘, 13.9%는 ’신체적 
제약으로 이용이 어려워서‘로 응답하였다. 이는 정보 취
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
한 낮은 인지도와 사용 경험으로 인해 인공지능 스피커
가 제공하는 용이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음성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직관적이고 편리한 조
작은 버튼 입력, 터치 등과 같은 전통적 입력 방식이 아
닌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등 신기술에 기반하기 때문에 
실제 경험의 여부가 용이성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음성 인터페이스 초기 
사용 시 사용자는 조작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롭게 등장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멘탈 모

델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12]. 두 번째로 
인공지능 스피커의 음성인식 오류 및 자연스러운 대화의 
어려움 등 음성인식 기술의 기술적 한계는 아직까지 완
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2]. 이러한 기술적 한계는 지
체장애인으로 하여금 기술사용에 대한 거부감 또는 실패
감 등 부정적 사용 경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용이성과 사용의도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생산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될 때 인공지능 스
피커를 사용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반면,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술수용모델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다[5][7]. 특히 장애인의 접근 환경
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13]. 이에 인
공지능 스피커가 제공하는 유용한 생활 정보 및 비즈니
스 기능은 지체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
니라 이러한 정보 접근능력의 향상은 신체적 손상으로 
이동 및 조작 등에서의 어려움으로 정보 접근에서 취약
하였던 지체장애인에게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 자아상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13]. 지체장애인의 자존감 향상
은 또 다시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 수준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14]. 이렇듯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의 결과를 해석하여보면 지체장애인은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이에 인공지능 스피커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인지된 유용
성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사용 의도로 이어진 것으
로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분석하
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의 일부는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며 기술수용모델의 이론적 근거를 다시 한 
번 검증하였다[5].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은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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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 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하여 형성된 용
이성과 유용성 제고를 통해 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확인
하였다. 특히, 지체장애인은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하여 
인지된 유용성이 사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기에, 앞으로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스
피커의 보급에 있어 인공지능 스피커가 제공하는 유용성
을 보다 강조하여 사용 의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추천한다. 나아가 앞으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장애인의 정보 취약 환경을 고려하여 신제품에 대
한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
고 적절한 사용 경험 및 활용 교육을 제공하여 사용 의도
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장애
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품의 설계와 콘텐츠 구성이 촉
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사용자의 사용 의도 만
족 및 사용성 개선, 지속 사용의 유도가 필요하다. 이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을 통한 일상생활 기능 보조 및 
편의 향상과 정보 접근성 향상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수집 시 지체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를 1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15]. 각각의 장애 유형 간에는 
다양한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장
애 유형에서도 영향 관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장애 유
형에서의 영향을 확인하고 장애 유형 간 모형의 비교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수용모델의 가장 원초적인 요인
인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으로 한정하였다. 최근의 기술
수용모델을 활용한 연구들은 기술수용모델에 영향을 주
는 외부변수를 제시하는 연구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유형별 천차만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장애인 사용자의 신기술 수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매우 
적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초기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의 
기본적 틀에 대한 분석만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의 결과는 장애인은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인지된 용

이성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변수가 존재 
할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장애인 사용자가 인
공지능 스피커를 수용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
수를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고찰할 것을 제언한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를 통해 장애인 사용자의 인공지능 스피
커 사용에 대한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
으며,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장애인의 신기
술 접근성 향상 및 신기술 사용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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